
러시아 석유산업 신 엘도라도
투자유치 정책 미비에 시설낙후로 투자 주춤 … OPEC 견제세력

러시아의 석유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미비와 시설낙후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 8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러시아는 수출의 40%, GDP의 13%를 석유와 석탄 등의 에너지업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유가변동에 민감한 편으로 1999년과 2000년 고유가 상황은 러시아가 제 2의 산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석유산업의 개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외국의 투자자들은 투자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적으로는 장기적인 인프라 부족과 시설 낙후로 효율적인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 및 소비 추이

러시아의 산유량은 구 소련 당시 하루평균 1250만배럴로 피크를 기록했으나 소련의 해체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1998년 하루평균 607만배럴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8년 8월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한 생산비 하락과 1999년과

2000년의 유가급등으로 산유량이 늘면서 2002년 780만배럴까지 회복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산유량 목표를 하루평균 783만배럴로 잡고 있지만 산유량 목표를 달

성하려면 매년 10억달러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러시아 석유기업의 경영현황 (단위: M/T, 개)

회사명 산유량 매장량 정제량 주요소

Lukoil 62.18 3,444 23.20 850
Yukos 49.55 2,607 23.06 1,278
Surgutneftegaz 40.62 1,504 15.97 470
Rosneft 13.47 1,573 7.17 1,087
TNK 35.68 3,707 11.58 200
Sibneft 17.20 753 12.56 859
Slavneft 12.16 286 10.83 187
Sidanko 10.69 495 3.67 4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2002.5

러시아의 노후화된 생산설비, 열악한 유전지역과 수송 인프라 그리고 복잡한 조세제도 및 법률, 환경 등을 개선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석유 붐이 수년 이내에 급격한 내리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개발지역 건설에 미래 러시아 석유 생산능력의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막대한 규모의 투자자금이 요

구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국가가 기업을 독점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1998년 IMF 위기 이후 상황이 안정되자 러시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생산

분배계약(PSA)의 제정을 포함한 여러가지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방 에너지 기업에 대한 우대에 반대해온

러시아 석유기업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문제와 외국인 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석

유 수출국 중 하나이다. 1998년 루블화 평가절하와 1999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유가로 인해 러시아는 지속

적으로 수출을 늘려 2001년 하루평균 491만배럴을 수출했다.

OPEC과 감산에 합의한 러시아 정부는 석유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민영화된 석유기업들은 오히려 수

출량을 확대해 결국 러시아 정부는 2002년 예산에서 원유가격을 배럴당 평균 23달러, 최저 18달러로 편성했고 공

식적으로 7월부터 OPEC과의 공조를 포기했다.

Transneft 소속 파이프라인 운영기업

Transneft 자회사 수송담당 지역

Ural-Siberian Trunk Pipeline 우랄-시베리아지역
The Middle Volga TPC 볼가강 중류지역

The Upper Volga TPC 볼가강 상류지역
North and Northwest Siberian TPC 서시베리아 북부지역

The Northern TPC 러시아, 유럽북부지역
The Black TPC 흑해지역

The Caspian Caucasus TPC 카스피해지역

2002년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하루평균 517만배럴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존의 파이프라인의 노후화로 인한 석

유 유실분을 고려한다면 석유 수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영 석유수송회사는 수출확대와 경로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해의 석유 수출 Terminal Novorossiisk의 증설과 함께 Transneft는 발틱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건설중이며, 아

드리안 해를 통한 수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Druzhba 파이프라인과 Adria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

되고 있고 중국으로의 파이프라인 건설도 계획중이다.

다만,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42개 정유소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화돼 있어 현대화

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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